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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가장 좋은 울타리] “22일 가정위탁의 날 맞아 가족의 소중함 전달해
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에 뜻 깊은 편지가 도착해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5월22일은 가정위탁의 날로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21일 부부의날과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대표해 이번 편

지의 의미가 더욱 깊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손녀보다 더 어린 아들을 키우는 박진아씨(58ㆍ김포)다. 박씨는 이 편지를 

통해 아들을 향한 사랑과 가정위탁의 소중함을 전달했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생후 10개월된 아들 사랑이를 가정위탁하기 시작했다. 손녀가 올해 10살인 점을 생각하면 다소 이

색적인 광경이다. 박씨가 사랑이를 위탁하게 된 이유는 바로 딸과 손녀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박씨의 딸은 미혼모로 지

난 10년 간 박씨 내외와 함께 아이를 키워왔다. 긴 기간동안 박씨의 딸은 박씨 내외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지 않

았다.

그러던 중 박씨 내외는 지난해 우연한 기회로 가정위탁 제도를 접하게 됐다. 박씨는 우리 사회에 부모의 사랑을 받기 힘

든 여건에 놓인 아이들과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건에 놓인 부모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8천353가구에 아동 1만333명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

고 있다.

박씨 내외는 사랑이를 가정위탁하면서 지난 4개월 간 감사와 행복을 느꼈다. 자신의 딸이 따뜻한 가정이 있어 손녀를 잘 

키워낸 것처럼 사랑이가 가정 속에서 순탄히 성장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남편과 하루에도 

몇번씩 젖병을 씻고, 박씨의 딸은 작은엄마 역할을 하며 분유를 먹이고, 10살 된 손녀는 누나가 돼 돌아가며 사랑을 나눠

주고 있다.

박씨는 “딸과 손녀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남들보다 더 잘 알게 됐으며 아들에게도 가정위탁을 통해 그 소중함을 알려

주고 싶다”라며 “아이가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위안과 뿌듯함을 느끼는 만큼 잘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도 “위탁부모가 된다는 건 한 아이의 미래는 물론 가정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며 “도내 많은 가정들이 한 아이, 가정, 사회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정위탁



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가정의 따뜻한 품이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동안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편지 전문

예순을 바라보는 내 나이에 손녀보다 더 어린 아들이 생겼다.

내 손녀는 올해 10살 인데 새로 생긴 아들은 이제 10개월이 되었다.

처음 아들을 만난 건 어느 추운 겨울날 너무나도 맑고 동그란 눈을 가진 아이였다.

아픈 사연이 있는 우리 사랑이는 보육원에 있다가 나에게 오게 된 위탁아동이다.

처음 가정위탁을 결심하게 된 건 내딸을 지켜보면서였다.

내 딸은 미혼모로 10년 동안 나와 같이 아이를 키워왔다.

딸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켰던건 나와 남편이 있는



따뜻한 가정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고 아빠는 없지만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내 손녀는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바르게 

컸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들이 지나고 웃는 날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어느 날 가정위탁 이라는 걸 알게 되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에 놓여진 엄마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내 딸이 따뜻한 가정이 있어 아이를 잘 키워낸 것처럼

우리 가정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행복했다.

그렇게 우리 아들 사랑이를 늦은 나이에 만나

하루에도 몇 번씩 젖병을 씻고 수시로 손을 씻느라 손은 점점 거칠어지지만

그 아이 눈에 비치는 나의 웃는 모습에 어느새 나도 점점 더 행복해지고 있을 느낀다.

10살이 된 손녀는 누나가 되어 사랑이가 다치지 않게 꼭 붙어 사랑이를 지키고



내 딸은 작은엄마가 되어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탄다.

내 남편은 퇴근하고 오자마자 아이와 같이 놀아준다.

이렇게 사랑이는 가족을 알게 됐고 사랑을 알게 됐다.

사랑이가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집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고

사랑이의 표정도 점점 밝아지고 사랑받는 아이로 변하고 있다.

잠을 못자고 열이 나고 밤새우는 날도 있었지만

아파도 이렇게 옆에서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아이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알려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이..

앞으로도 사랑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며

사랑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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